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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수효능감, 조직몰입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특히 유아교사
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광역시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교사 각 250명씩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중 442부를 회수하여 426

사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교수효능감 및 조직몰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교수효능감은 조직몰입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소진을 설명하고자 직무스트레스를 바라보
는 방식에서 그 방향을 전환하여, 긍정적 관점인 조직몰입을 설명하기 위한 예측변인으로서 직무스트레스를 바라보았
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환경적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job stress, teaching 
efficacy belief,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Besides,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ing efficacy belief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data were gathered through the questionnaires from 500 kindergarten and nursery teachers who 
are located in D metropolitan city. Among them, the total of 426 subjects were used for analysis from 
recovered 442. The results indicated that job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eaching efficacy belief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fficacy belief significantly had a positive 
relation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Moreover, teaching efficacy belief turned out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looked at the job stress as a predictor variable to explai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positive viewpoint by turning away from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burnout, and provided the potential 
for the environmental intervention by confirming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ing efficacy 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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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을 통해 영·유아 대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명시되면서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할 유아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인으로서
의 책무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1], 이에 따라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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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되었던 초기 유아교
육기관의 출현은 이제 단순한 보호를 넘어 교육적 경험
까지도 중요시하는 목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2].

전인적이고 포괄적 방향으로의 교육목적의 변화와 유
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아교사의 역할확대 및 전문성을 강
조하는 흐름은 유아교사 수의 급격한 증가도 가져왔다. 
2012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보육교사 194,736명, 시
간연장 보육교사 6,060명, 대체교사 1,492명, 시간제 보육
교사 1,239명, 보조교사 558명, 방과후 교사 545명, 24시
간 보육교사 316명으로 보육교사의 소계가 204,94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 교사는 정규교원 외에 기간제 
교사 및 휴직교원까지 포함하여 42,235명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3,026명으로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렇게 양적으로 비춰지는 유아교사의 수의 증가나 유
아교사 및 유아교육에 요구되는 질적 변모뿐만 아니라 
한 개인과 가정이라는 작은 범위에서는 유아기부터 비로
소 교육투자가 시작된다[1]. 그리고 보다 큰 범위에서는 
유아교육 및 유아교육기관의 운영관리 정책과 각종 법제
가 계속해서 쇄신되는 가운데, 당사자인 유아와 부모, 보
육을 담당하는 교사, 교육환경을 아우르는 유아교육기관 
또한 하나의 조직으로서 질 높은 교육서비스 및 공신력
을 제공하기 위한 테두리 구축과 이를 구성하는 인적 자
원의 관리를 중요한 사안으로 삼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인적 자원의 관
리란 인력의 충원과 유지·활용·개발에 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활동의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인적 자원 
관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인적 자원
의 관리는 조직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목표달성
에 적극적 참여 및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4]. 바꾸어 말
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인적 자원이란 바로 유아교사가 
될 것이며, 유아교육기관의 인적 자원을 보다 잘 관리하
기 위해서는 유아교사의 기관 및 기관목표에 대한 적극
적 참여와 일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조직몰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몰입에 대해 대표적으로 Sheldon[5]이라는 
학자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개인의 정체성을 
조직에 연계시키거나 애착을 가지도록 하는 개인의 조직
에 대한 태도나 성향을 조직몰입으로 정의하였다. 대체로 
조직몰입에 대한 초기연구는 조직구성원과 속해있는 조
직에 대한 충성(loyalities), 조직에 대한 일체감(identity) 
등으로 조직몰입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들은 
조직몰입을 구성원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와 수용, 조직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 조직의 구성

원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6-8]. 이를 교육기관과 교사의 관점으로 
적용시킨다면, 교사에게 있어 조직몰입이란 교사가 자신
이 근무하는 학교에 대한 감정적 애착,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의 도덕적 수용, 또는 교사라는 직업자체에서 
보장되는 여러 가지 보상에 근거하여 발휘하는 학교조직
에 대한 심리적 유대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9]. 또한 조직
몰입에 관한 합의된 개념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
은 연구자들이 조직몰입이 조직의 성과, 이직 및 결근율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조직몰입은 개인, 조직, 사회 모두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유아교사의 조직몰입 역시 유아교사 자신의 성장
뿐 아니라 유아의 교육과 발달, 유아교육기관의 성패, 나
아가 교육의 근간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직몰입이 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아무리 주
요한 태도변수라 할지라도[11] 조직몰입이라는 것이 그
리 쉽게 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아교사는 일상적인 보
육활동에서 시작하여 교수기술이나 교실운영과 같은 업
무, 보다 심화된 진단, 의사결정 및 판단 등과 같은 많은 
역할을 동시에 소화해 낼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 전문인
이라는 점에서[12] 결코 쉬운 위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즉 유아교사의 역할은 아무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며, 한 인간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형성과정에 
관여한다. 유아교사는 아동의 다양성 및 개인차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훈련을 거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은 물론 끊임없는 자기향상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13]. 이와 같은 직무의 복합성은 기관에 대한 일체감보
다는 부담감을 증폭시키고 특히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유아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가중되므로, 유아교사
로서 겪게 되는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몰입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으며[14], 일반 직장인보
다 많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직장에서 보내야 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와 탈진을 
경험하기 쉽다[15,16]. 실제로 이러한 많은 업무요구도는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
으며[17], Parker와 DeCottis[18]는 조직몰입에 있어 직무
스트레스는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불안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에 영향에 미치고, 이는 조직의 
효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19,20] 국외연
구의 한결같은 견해는 주로 교사의 소진을 설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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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를 바라보는[21,22] 방식에서 그 방향을 전
환하여 교육기관과 교사, 양질의 교육서비스의 성장 모두
를 주도하는 긍정적 접근방식인 조직몰입을 설명하기 위
해 직무스트레스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조직이라는 환경에 헌신하고 몰입하는 데 있어 
조직구성원의 스트레스가 연결되듯이, 스트레스는 사람
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환경적 요구가 
개인의 반응능력을 초과하거나 개인의 반응능력이 환경
적 요구를 초과하여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 결과 스트레
스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23]. 그리고 직무스트레스는 
폭넓은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스트레스 개념을 보다 조
직적 측면에서 직무차원의 스트레스로 한정한 것으로
[24,25],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교사의 자존감이나 안녕
을 해치는 작업환경을 교사가 지각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 방안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26]. 따라서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는 교사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교수활동이나 교육전달 
체계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25,27]. 요컨대 직
무스트레스가 많은 교사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직무환경과 직무내용이 복잡해질수록 직무스
트레스는 가중되고 이로 인해 조직몰입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28].

그렇다면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불가분
의 관계 사이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고 그 경로를 탐색하는 작업
은 그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먼저 본 연구의 
출발점인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물론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교사의 
개인적 변수로 빈번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은 연령, 결혼
상태, 근속기간, 직위, 교육수준, 성별, 소득,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통제소재 등이었다[29-31]. 그중 한 개인이 인
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요인을 제외하고 교육기관이라는 조직장면과 본 연구의 
또 다른 주요변인인 직무스트레스를 완충할 수 있는 조
건까지 추가한다면, 개인효능감에서 나아가 교육기관이
라는 장면에 적용된 교수효능감이라는 요인으로 추려질 
수 있다.

교수효능감은 교사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척도의 하나
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교사가 자신의 교수능력과 교수
행위에 대하여 가지는 신념이나 기대를 의미한다[32,33]. 
즉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교육활동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34,35]를 토대로 교수효능
감의 차이에 대해 정리한 사항들을 살펴보면[36], 효능감

이 높은 교사는 스트레스를 보다 작게 받고 학생들의 동
기유발에 더 높은 능력을 보였다. 또한 학생의 가정배경
과 관계없이 교수를 통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생각하면서 열의를 가지고 유아교육기관의 목표에 몰
입하였다. 따라서 학생이 잘 학습하지 못할 경우 학생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다양한 교수방법이나 혁신적 교수
기술을 시도하며 학생의 학습을 돕고, 학습 중 질문형식
을 더 많이 취하면서 직접 해답을 제시해주기보다는 아
동 스스로 해답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다시 말해, 교사전문성과 직결되어 유아교육기관의 교
수-학습 장면에서 교사에게 필수적인 것이 교수효능감이
기도 하지만, 직무스트레스라는 요인과 연결시켜 볼 때에
도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교사행동의 질의 저하가 
완화되었다[37,38]. 또한 교수효능감은 교사에게 있어 조
직몰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영유아에게 적
절한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아교육기관의 목표
는 교사능력, 즉 자신감이나 긍정적 신념과 같은 교수효
능감에 따라 달라지듯이[32] 교사의 효능감 자체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목표까지 대표할 수 있으며, 조직
몰입 내지 직업몰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39,40].

이처럼 직무스트레스, 교수효능감, 조직몰입 변인 각
각은 유아교사에게 있어 가치 있는 것이며 게다가 서로 
긴 한 관계를 가진다.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이 불가
분의 관계에 있고 기관 구성원인 교사와 교육목적 달성
에 있어 조직몰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스트레스
에 있어 교육조직을 대상으로 한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는 국외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반면
[41-45], 국내에서는 기업체와 일반 공공조직의 근로자에
서 시작하여 학교장면으로 발전하였다. 즉 유아교육기관
까지 확대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전
에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이라는 교육효
과성 관점보다는 교사소진이라는 개인적 관점에서 주로 
설명되어왔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 교수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또는 
교수효능감과 조직몰입에 관해 다루면서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강력한 관계를 제안하면서도 교수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의 보호요인이나 조직몰입의 시너지요인으
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직무스트레스
와 교수효능감, 조직몰입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단순상
관이나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통해 각각의 영향력을 
단편적으로 확인했을 뿐, 이들 세 변인의 복합적 인과관
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수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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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조직몰입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그 중에서
도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
러한 연구목적을 따라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차례
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수효능감, 조직몰
입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 소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
동을 보육하고 있는 유아교사로서 본 연구의 내용을 이
해하고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20～25 years 192 45.1

26～30 years  88 20.7

31～40 years  86 20.2

over 41 years  60 14.1

Marital status
single 293 68.7

married 133 31.2

Level of 

education

teacher training center  29  6.8

two-year college 155 36.4

three-year college 107 25.1

four-year university 121 28.4

post-graduate degree  12  2.8

Teacher’s

career

less than 1 year  71 16.7

1～2 years  90 21.1

3～5 years 128 30.0

6～7 years  54 12.7

more than 8 years  83 19.5

Average 

working hours

less than 8 hours  32  7.5

8～10 hours 142 33.3

10～12 hours 203 47.7

more than 12 hours  49 11.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26)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250부씩 총 500부의 설문지를 
해당 유아교사에게 배부하였고, 회수율은 88%로 442부
를 회수하여 그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신뢰롭지 못하다고 
판단된 16부를 제외하고 총 426사례를 연구의 분석대상
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하
면 Table 1과 같다.

2.2 연구도구

2.2.1 직무스트레스 척도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김지현[46]이 
사용한 직무스트레스 척도에서 신뢰도가 낮은 각 2개 문
항의 2개 요인(경제적 안정, 개인관련)을 제외하고, 총 34
문항의 4개 하위요인(원아들과의 활동 5문항, 업무관련 9
문항, 행정적 지원 8문항, 대인관련 1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Clark[47]가 개발하여 
D’Arienzo, Moraco와 Krajewski[48]가 수정한 교사 직무
스트레스 질문지를 권기태[49]가 번안하고 김지현[46]이 
대인관련 요인과 기타요인을 종합하여 유치원 교사를 대
상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모든 문항은 1점(전혀 그렇
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평정식 척도로 되
어있으며, 총점수의 범위는 34점에서 1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로서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 
.91로 보고되었으며[46], 본 연구에서는 Cronbach의 α 계
수 .95였다.

2.2.2 교수효능감 척도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측정을 위해 Enochs와 
Riggs[50]의 도구를 신혜영[37]이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2문항의 2개 하위요인(일반효능감 9문항, 개인효능감 
13문항)으로 구성된 5점 평정식 척도로 총점수의 범위는 
22점에서 11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 자신이 교사
역할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며 그
로 인해 아동의 성취 및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는 신념이 강해짐을 의미한다. 신혜영[37]의 연구에
서 내적합치도로서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 .88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의 α 계수 .86이었다.

2.2.3 조직몰입 척도

유아교사의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강지영[51]이 
사용한 조직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Allen과 
Meyer[52]가 개발한 도구로서 권순오[53]가 번안한 조직
몰입 척도를 강지영[51]이 문장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총 
21문항의 3개 하위요인(정서적 몰입 7문항, 지속적 몰입 
7문항, 규범적 몰입 7문항)으로 구성된 본 조직몰입 척도
는 5점 평정식으로 총점수의 범위는 21점에서 105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강
지영[5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로서의 신뢰도는 Cronbach
의 α 계수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역시 유사하게 조직
몰입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 .8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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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1-2 1-3 1-4 2 2-1 2-2 3 3-1 3-2 3-3

1 Job stress ―

 1-1 Activity with children   .53*** ―

 1-2 Work-related   .83***   .39*** ―

 1-3 Administrative support   .89***   .33***   .68*** ―

 1-4 Interpersonal-related   .87***   .31***   .54***   .73*** ―

2 Teaching efficacy  -.31***  -.39***  -.22***  -.26***  -.21*** ―

 2-1 General efficacy  -.13**  -.14**  -.07  -.12*  -.11*  .77*** ―

 2-2 Personal efficacy  -.36***  -.47***  -.28***  -.29***  -.23***  .84***  .30*** ―

3 Organizational commitment  -.43***  -.21***  -.33***  -.45***  -.36***  .41***  .40***   .27*** ―

 3-1 Affective commitment  -.46***  -.27***  -.30***  -.47***  -.41***  .49***  .38***   .40***  .81*** ―

 3-2 Continuance commitment  -.18***  -.01  -.15**  -.21**  -.14** .11*  .22***  -.02  .78***  .38*** ―

 3-3 Normative commitment  -.44***  -.25***  -.36***  -.43***  -.35***  .42***  .37***   .31***  .85***  .62***  .47*** ―

M 82.53 14.24 24.97 18.22 25.09 76.01 33.21 42.80 70.34 24.86 21.07 24.41

SD 17.15  3.02  5.71  5.33  6.97  8.56  4.93  5.67 11.02  4.42  4.84  4.33
 * p＜.05, ** p＜.01, *** p＜.001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s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D
광역시 소재 유치원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측정도구의 이
해도와 신뢰도, 측정상의 문제점 및 타당성 파악을 위하
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설문지 배포에
서부터 회수는 2013년 4월 10일부터 2013년 5월 1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배포 전 연구자는 D광역시 소재 유치
원과 어린이집에 전화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참
여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였으며, 이에 의사를 밝힌 유치
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설문
지 회수를 위한 반송용 봉투를 넣어 우편 혹은 직접방문
을 통해 설문지 500부를 전달하였다. 배포 시점에서 10일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거되었으며, 작성이 완료된 
질문지를 회수한 결과 총 442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고 
회수율은 88%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ASW Statistics) 20.0을 사용하
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등의 기본적인 기술통계를 실
시하였다. 

둘째, 각 연구도구의 내적합치도로서의 신뢰도를 살펴
보고자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
하였다. 

셋째,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수효능감, 조직몰
입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

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Baron과 Kenny[54]의 3단
계 매개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방식
을 사용하였으며, 판단준거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예측
변인인 직무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져야 한다. 2단계, 예측변인인 직무
스트레스가 결과변인인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져야 한다. 3단계, 결과변인에 대해 예측변인과 매개변
인을 모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매개변인
(교수효능감)이 결과변인(조직몰입)에 대해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결과변인(조직몰입)에 대한 예측
변인(직무스트레스)의 영향은 감소해야 한다. 즉, 어떤 변
인이 매개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3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여기서 예측변인과 매개변인을 모두 투
입하였을 때 예측변인의 효과가 사라질 경우에는 완전 
매개효과로, 예측변인의 효과가 계속 유의할 경우에는 부
분 매개효과로 판단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보다 엄격한 
검증을 위해 Sobel[55] 검증을 추가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수효능감, 조

직몰입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먼저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수효능감, 조직몰입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이들 주요변인의 하위요인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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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Variables B β t F R2

1 Job stress ⇒ Teaching efficacy -.156 -.312 -6.768*** 45.810*** .098

2 Job stress ⇒ Organizational Commitment -.278 -.433 -9.892*** 97.847*** .188

3
Job stress ⇒ Organizational Commitment -.217 -.337 -7.726***

79.117
***

.272
Teaching efficacy ⇒ Organizational Commitment  .395  .306  7.018***

*** p＜.001 

[Table 3] Results of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하여 그에 해당하는 상관계수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2에 함께 제시하였다.

Table 2에서 주요변인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1)와 교수효능감(2)과의 상관계수는 -.31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와 교수효능감의 부
적 상관성은 교수효능감 내 2개 하위요인(2-1, 2-2)에서
도 유의수준 .01과 .001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
다. 다음으로 직무스트레스(1)와 조직몰입(3)과의 상관계
수는 -.43으로 역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
와 조직몰입과의 부적 상관성은 조직몰입 내 3개 하위요
인(3-1, 3-2, 3-3)에서도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2)과 조직몰입(3)
의 상관계수는 .41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교수효능감(2)
과 조직몰입의 하위요인들(3-1, 3-2, 3-3)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 교수효능감은 정서적 몰입(r=.49, p
＜.001), 지속적 몰입(r=.11, p＜.05), 규범적 몰입(r=.42, p
＜.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수효능감의 매개

효과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예측변
인으로는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는 교수효능감
을, 결과변인으로는 조직몰입을 상정하고 Baron과 
Kenny[54]의 3단계 절차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첫째, 예측변인인 
직무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교수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설
명하였고(β=-.312, p＜.001), 둘째, 예측변인인 직무스트
레스가 결과변인인 조직몰입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β
=-.433, p＜ .001). 마지막으로 예측변인인 직무스트레스
와 매개변인인 교수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예측

변인인 직무스트레스(β=-.337, p＜.001)와 매개변인인 교
수효능감(β=.306, p＜.001)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면서도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은 2단계에서보다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433에서 -.337
로 감소하였다(p＜.001). 이때 β 계수가 감소하기는 하지
만 무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어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2 값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단독으로는 18.8%의 설명력(F=97.847, 
p＜.001)을 보였지만, 매개변인인 교수효능감이 투입되었
을 때는 설명력이 27.2% (F=79.117, p＜.001)로 증가하였
다. 이에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경로에 있어 
교수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를 도식화하여 Fig 1에 제시
하였다.

[Fig. 1] Partial mediation model of teaching efficacy belief 

추가적으로 Sobel[55]이 제안한 방식으로 매개효과를 
보다 엄격히 검증한 결과,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Z=-5.07, p＜.001). 이를 통해 정리해 
볼 때,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수효능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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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몰입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유아교사의 직
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수효능
감의 매개효과 유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
구의 목적과 연구문제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해 나가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로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수효능
감,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교수효능감 및 조직몰입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
고, 교수효능감은 조직몰입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었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유아교사일수록 교수효능
감이 낮고 조직몰입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
으며, 교수효능감이 높은 유아교사일수록 조직몰입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먼저 직무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교수효능감과 부적 상관성을 띤다는 연
구[56-58]와 유아교사는 아니지만 영재아동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한 연구[59]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얻은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 사이의 부적 상
관성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6]와 역시 일
치하였으며, 조직몰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의 건강이나 조직 효과성을 저해한다는 
연구[60-62]와 그 맥을 같이 하였다. 스트레스가 신체건
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해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에게 무엇
보다 중요한 교수신념이나 역량, 교수와 관련된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권고[63]를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
스와의 상관성을 통해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수에 따른 학습결과 간의 일반적인 관련성에 
대한 교사의 신념 수준이 높고 유아의 교육을 가능케 하
는 능력을 교사 스스로 믿는 정도가 높을 때 조직몰입 수
준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교수효능감과 조직몰입의 
정적 상관성을 보고한 연구[30,64,65]를 지지하였다. 즉 
이는 교육기관에서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신념과 긍정적 역할로서의 기대가능성을 높
여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66].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적극
적 참여와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등의 
효능감 향상이 조직몰입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제안한 연
구[67]에 관해 본 연구는 교수효능감과 조직몰입의 정적 
상관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얻은 세 변인의 상관성, 무엇보다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 사이의 높은 관계성은 매개효
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 단계로 예측변인으로는 직무스트레스를, 결과변인
으로는 조직몰입을, 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교수

효능감을 두어 Baron과 Kenny[54]의 방식에 따라 이들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사의 직무스
트레스는 결과변인인 조직몰입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
며, 특히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먼저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과 유사한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직
무스트레스의 조직몰입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견
한 연구[16,68,69]를 지지하였다. 이외에도 초중고 교사
[70]와 특수학교 교사[71]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무스트레스는 교사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뚜렷한 경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유아교사의 조직몰입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결과인 교수효
능감의 부분 매개효과는 유아교사가 지각한 직무스트레
스가 조직에 몰입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교수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도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교수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으므로,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는 교수효능감을 낮추고 낮은 교수효능감은 
조직몰입을 떨어뜨리는 경로가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교사 개인의 효능감이나 교
사로서의 유능감에 따라 교사의 심리적 증후, 직무만족, 
직무수행,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
시한 일부 선행연구[72,73]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 사이에서 교수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누적된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의 교수효능감
이나 교사가 조직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조직몰입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서 
교수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여과하거
나 완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경우[74], 이러한 경로가 
직무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조직몰입을 가능케 한다. 교
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효능감이 상호 관련성을 갖고 교사
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7]. 더불어 본 연구
에서 밝혀낸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부정적인 스트레
스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교사의 교수효능감 강화를 
통해 업무능률을 올리고 조직몰입 증가에 일조할 수 있
다는 데 가치가 있다. 교사의 경우 대학교육이나 전문적 
기술 외에도 자신의 개인적인 교수경험에서 정보와 지식
을 축적해나가고 교사가 가진 개인적 특성 및 신념, 가치
관과 같은 질적 변인이 교육의 실제에 무엇보다 중요하
다는[57, 75] 점을 고려할 때,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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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매개변인은 우리로 하여금 환
경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인으로 매개효과
는 치료 내지 중재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54].

따라서 유아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수방법이나 아동관리 방법 등을 다루
는 교사연수나 보수교육, 자율장학을 장려하고 학업을 이
어갈 수 있는 기관편의를 제공하거나 교수학습 개선 노
력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인센티브 제공 등의 교수효능
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그들
이 자신의 유능성을 제대로 인정받고 교육에 대한 분명
한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교수효능감 증진을 통한 교사 개인의 성장은 결국 
조직몰입도를 증가시켜 유아교육기관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의 규모에 있어 상대적으로 타 학
교 기관에 비해 소규모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간관계
가 접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통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한다면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조
직몰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첫
째, 본 연구는 D광역시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교
사를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다양한 지역의 연구대상
의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보다 세부적으로 접근한다면 본 연구는 유치
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함께 묶어 유아교사로 정의했기 
때문에 근무기관에 따라 요구되는 서로 다른 직무특성에
서 오는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는 데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유아교사에 대한 정확
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유아교사로 그 대
상을 확대하여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수
효능감,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효율성에 관한 연구로 개인
적 특성을 조사함에 있어서 그들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적
응능력과 같은 잠재력이나 능력, 또는 적성 등에 대한 조
사는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연구에서는 종사자들
의 능력이나 적성과 같은 조절변인을 추가하여 보다 포
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교육기
관의 운영목적은 기본적으로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있
다. 즉, 아동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이 유아교육기
관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양질의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교수효능감의 함양이 요구되고 이 외에도 유아교사
가 속해있는 기관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교사교육과정 및 재교육 과정에

서 교사의 내적 신념인 교수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그
리고 현재 교육서비스의 질적 평가는 교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기에,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서비스의 질과 조직효율성에 대한 
실질적 평가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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